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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고래문화재단, 문화체육관광부 「모두의 인문학」운영기관 선정 

‘생애주기별 인문학 프로그램 10개 운영‧ ‧ ‧ 국비 1억원 확보’

   ¡ (재)고래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

「2026 모두의 인문학」운영기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. 

¡ 「2026 모두의 인문학」은 올해 처음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, 지역 내 다양한 

사회문화시설이 협력해 생활권 기반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. 전국 

공모를 통해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최종 20개 운영기관이 선정되었으

며, 울산에서는 (재)고래문화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. 

¡ 이번 선정으로 (재)고래문화재단은 총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26년 6월부

터 12월까지 7개월 간 사업을 추진한다. 사업운영은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와 지역 

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. 

¡ (재)고래문화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인문학 프로그램 10개를 기

획‧운영하고, 총 2,000명 이상의 시민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. 특히 아동‧청소년‧중
장년‧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인문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

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인문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. 

¡ (재)고래문화재단 관계자는 “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‧예술 

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중심의 인문학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”라며 

“장생포와 울산의 역사‧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인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



들의 삶에 인문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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